
첫 번째 이야기: 학교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를 쉽게
풀면서도 가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
는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. 이런
아이들은 결국 자신이 학습한 지식(선행학습)을 새로운
장면(후속학습)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. 전
이(transfer)란 이전의 장면에서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
문제 장면에 가져오는 것, 이전에 학습한 것이 현재의
학습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. 따라서 전이는 학교
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. 즉, 
수학시간에 사칙연산을 배움으로써 슈퍼마켓에서 물건
을 산 뒤 잔돈을 정확하게 거슬러 받을 수 있기를 기대
하며...(중략) 결국, 전이란 학교 교육의 효과를 판가름
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. 



패권을 쥔 어법
 ‘징후가 없는 언어 사용’이 바로 ‘패권을 쥔 어법’입니

다. 그 어법은 그 사회의 ‘객관적인 언어 사용’입니다.

 즉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
이 아니라, 객관적이고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
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.

 롤랑 바르트는 이처럼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어법이
포함한 ‘예단’과 ‘편견’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

 가치중립적인 어법 속에는 그 사회집단 전원이 무의식
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(예컨대 근대, 신자유
주의, 심리주의)가 깃들어 있다.



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
 무조건 만남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관계

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. 

 육아 휴직 시절의 외로움이 준 교훈을 가슴에 새긴
나는 만남에 열중하기 시작했다. 주로 아이 친구 엄
마들과의 만남이 많았다. 

 그런데 어떤 엄마(결국 아이 친구의 ‘엄마’일뿐 내 ‘
친구’가 되지는 못했던)를 만나고 오면 마음 한구석
에서 불안이 자라났다. 

 특히 육아나 자녀 교육에 정통한 엄마들을 만나고
올 때 그 불안은 강도가 높아졌다. 



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

유능한 그들에 비해 뭐 하나
아이에게 제대로 해주고 있지
않은 내가 심각한 직무 유기
상태로 느껴졌다. 같은 고민
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고민이
더 커져 버리는 것이다.!



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
 그건 우리가 속엣말을 나누고 온 것

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대
신해서 떠들고 왔기 때문이었을 것
이다. 

 방송이 하는 말, 인터넷이 하는 말, 
광고가 하는 말들 속에 계속해서 나
를 노출시키다 보니 어느 순간 그
말이 내 맘인 줄로만 알아 버린 것
이다. 



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
 우리는 맘에 있는 말을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, 사

실은 남의 말을 나누고 돌아온 것이다. 

 그리고 그 남의 말의 핵심은 ‘돈을 써라’로 요약될
수 있다. 

 남이 한 말을 내 말인 줄 알고, 남이 내게 심은 욕망
을 나의 욕망인 줄로 착각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
서 불안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
니겠는가.(박현희-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
까, 2011, pp143-144)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아이 엄마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다면, 그를 둘
러싼 수많은 관계망들이 살아 있다면, 아마도
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다.

 가끔씩 필요한 물건은 서로 빌려 쓰고 돌려쓰면
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

 그렇게 되면 한순간 필요한 육아 용품에 그만큼
많은 돈을 들이지 안아도 된다.

 또 필요할 때 아기를 봐주며 서로에게 시간을
벌어 준다면 아기 엄마들은 영혼을 달래는 일에
자기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.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정신의 허기를 메우기 위
해 인터넷 쇼핑에 매달리는 일도 줄어들겠지.

 아이를 다 키운 나이 많은 친구가 생기면 지금
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, 사실은 시
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
다.

 ‘한글나라’가 없어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글자
를 깨칠 수 있고, ‘델타샌드’가 없어도 놀이터
모래밭에서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
것이다.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그러면 우리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 주는 교재들
을 세트로 사들이는 일의 어리석음도 함께 깨치
겠지.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친구가 없다.

 현대 사회에서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
워진다.

 예전에는 관계가 해결해 주었던 많은 일들은 돈
으로 해결한다.

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던 시절은
끝났다.

 아이들은 돈을 내고 축구 교실에 등록한다.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아버지는 바쁘고 아이들은 보다 ‘전문적인’ 교
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.

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축구 교실 보낼 돈을 벌려
면 부모가 더 바빠져야 하고, 바쁘다 보니 관계
는 더 많이 결핍되는 악순환이 도사리고 있다.

 관계의 결핍이 소비로 이어지는 일들은 우리의
삶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.

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왜 계속 새 옷이 필요한
가. 옷장에는 옷이 차고 넘치는데 왜 또 새 옷을
사고 싶을까?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멋진 새 옷의 용도는 두 가지이다. 누군가에게
잘 보이기 위해서.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기 위
해서.

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새 옷의 용도를 생
각해 보자. 멋진 새 옷을 차려 입고 잘 보이고
싶은 상대는 누구인가?

 나와 알고는 지내되 그 관계의 깊이가 부족한
경우가 아닐까?

 우선 생판 모르는 이.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에
게 잘 보이고 싶을 리는 없을 것이다.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뼛속까지 잘 아는 사람과
마주할 때도 멋진 새 옷은 필요 없다.

 진짜 친구는 내 옷이 아닐 나를 볼 테니까. 내가
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있어도, 보풀이 올라온
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, 십 년째 같은 외투
를 입고 그 친구를 만나도, 그 친구는 옷이 아니
라 나를 봐 줄 것이다.

 내가 만족스럽기 위한 경우는 어떤가? 진정 행
복감으로 충만해 있다면 구태여 새 옷은 필요
없다.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나는 이미 행복 자체로 빛나고 있을 것이고, 한
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런 나에게는 거
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.

 그러니 좋은 친구가 있고 내 영혼이 충만해 있
다면 내게는 새 옷이 필요 없다. 상표 값으로 한
재산 털어야 하는 비싼 새 옷은 더더욱 필요가
없다.

 그런데 내게는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. 그러니
지갑을 연다.



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

 문제의 심각성은 이 결핍이 아이들에게도 이어
진다는 것이다. 

 내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에게 경제 수행 평가
로 ‘돈 없이 살아 보기’체험을 해보게 하였더니
가장 큰 어려움이 돈을 쓸 수 없어 친구를 만날
수 없었던 것이라고 털어 놓는다.

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는 것은 어른들의
얘기만은 아닌 것이다.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
복제하며 자라난다.(박현희 저: 백설공주는 왜
자꾸 문을 열어줄까 중에서)


